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벽도, 창문도 없다. 끝없이 펼쳐진 

하늘이 천장이다. 그루터기와 바윗

돌이 책상이자 의자다. ‘숲유치원’은 아이들과 선생님이 있는 곳이면 

어디든 교실을 내준다. 나무바위물곤충 등 오감을 자극하는 숲 속 

천연자원은 친환경 교재다. 국립산림과학원 구길본 원장은 “눈치 보

지 않고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숲유치원은 성장 발달은 물론 사고에도 

날개를 달아 주는 전인교육의 장”이라고 강조했다. 5월 가정의 달을 

맞아 아이부모교사가 모두 웃는 야생교육의 현장, ‘인천대 숲유치원

(인천 청량산)’을 찾았다. 2009년 8월 문을 연 이곳은 국내에서 유일하

게 매일반으로 운영된다.

국내 유일 매일반 운영 ‘인천대 숲유치원’의 전인교육 

4월 26일 오전 8시30분, 인천시 연수구 청량산 입구. 황사비가 내렸다. 

수은주가 9도를 가리켜 제법 쌀쌀했다. 오전 9시가 되자 6~7세 아이 

34명이 모였다. 결석한 아이는 감기에 걸린 한 명뿐이었다.

　아이들은 방수옷에 형형색색의 우의와 장화로 무장했다. 인천대 

숲유치원의 모토가 떠올랐다. ‘나쁜 날씨는 없다. 나쁜 복장만 있을 

뿐이다’.

　숲유치원생은 오전 9시에 산에 올라 수업을 마치고, 낮 12시30분에 

내려온다. 방학은 여름·겨울 통틀어 4주뿐이다. 인천대 숲유치원 김

은숙 원장은 “태풍이 불거나 폭설이 오지 않는 이상 모든 수업을 예

정대로 진행한다”고 말했다.

　산 중턱에 자리 잡은 교육장소로 이동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은 더

디다. 흐드러지게 핀 벚꽃과 동백꽃을 돋보기로 관찰하기도 한다. 행

렬이 50m 이상 늘어져도 교사들은 채근하지 않는다. 성인 걸음으로 

10분 정도 거리인 수업장까지 한 시간 남짓 걸린다.

　아이들이 10m 길이의 쓰러진 아카시아 나무를 발견했다. 10여 명이 

우르르 올라타더니 발을 구르면 반동을 준다. 파도처럼 출렁이는 아

카시아에 매달린 아이들은 “신난다”며 깔깔거린다. 인천대 사범대 유

아교육과 이명환 교수는 “나무를 타며 대근

육과 소근육이 고루 발달해 성장에 도움이 

된다.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기 때문에 집중력

도 높아진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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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대 숲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난달 26일 인천 연수구 청량산 숲에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다.   사진=프리랜서 신승철

커버스토리 숲유치원

숲유치원은=계절이나 날씨와 상관없이 

모든 수업이 숲 속에서 진행된다. 나무

돌흙곤충 등 자연의 다양한 구조와 색·형태·냄새·변화를 오감으로 익힌

다. 숲 유치원은 195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됐다. 이후 스위스·독일 등으로 

확산됐다. 독일에는 1000여 개의 숲유치원이 있다. 스위스는 초등학교 저

학년이 다니는 숲학교도 운영한다. 국내에선 2009년부터 운영 중이다.

 꽃은 친구, 나무는 선생님 

아토피 깨끗이 나았어요  

숲유치원생들이 쓰러져 

있는 아카시아 나무 위

에 올라타 발을 구르며 

놀고 있다.


